
에 필자 역시 부사단장 부관이
되었다. 
1 9 5 1년 1월 2 5일에 용인·이

천·여주선에서 반격을 시작한
6사단은 가평에 사단 사령부를
두고 사창리까지 갔다가 중공
군의 공격으로 밀려나 용문산
까지 후퇴해서 방어선을 구축
했다. 천막과 장비를 싣고 3시
간 만에 청평 양수리를 거쳐
용문산까지 철수했다. 이때 6
사단이 무너지는 바람에 측방
의 미군 부대까지 뚫릴 판이
되었고, 윌리엄 호그 9군단장
의 무서운 질책이 있었다. 그
러나 용문산(1157m) 전투에서
장도영 사단장은 2·7·1 9연대

로 하여금 사주방어를 하게 하
여 전사戰史상 유례없는 성공
을 거둔다. 현재도 용문산 사
주방어기 전술교본에 성공사례
로 나온다. 한 봉우리에 하룻
밤에 포탄이 4만 발씩 떨어질
때다. 
전투가 끝난 후 호그 군단장

이 2연대(송대후 중령)에 포상
을 주러 직접 내려온 것이 기
억난다. 이때 8군 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은 6사단의 용문산
방어전투와 화천 공략작전 대
승을 격찬했고, 미국 주간지
L i f e라이프에 실린‘한국에 관
한 진실’이란 논문에서 장도영
사단장을 사진까지 곁들여 한

국인 영웅의
한 사람으로
소 개 했 다 .
1952년 5월
1 8일자 1 5 8페
이지다.
용문산을

시작으로 한
화천저수지
로의 진격작
전에서 6사
단은 중공군
2만1 5 5 0명을
사 살 하 고
2 6 1 7명의 포
로를 잡았다.
용문산 전투
는 사창리
전투 실패
후 꼭 1개월

이 지난 1 9 5 1년 5월 1 7일에서
2 1일까지의 일이다. 곧이어 화
천을 거쳐 금성까지 진출했으
나 정전회담으로 맥이 빠졌고
장장군은 곧 예측에 없던 제주
도 신병훈련소 소장으로 부임
했다가 미국 육군참모대학에
유학을 갔다. 
하지만 장장군은 1 9 5 3년에

귀국하자마자 휴전회담 서명
직전에 있는 중공군의 대공세
를 막기 위해 5사단장, 8사단
장, 2군단(군단장 정일권) 부
군단장으로 전투를 지휘하다
정일권 군단장이 육군참모총장
으로 영전하자 2군단장을 맡게
되었다. 이후 필자는 육군보병
학교 초등군사반으로 도미 유
학, 귀국 후에는 양양 부근의
2 7사단 7 9연대 정보주임으로
부임했다. 
2 7사단이 사각 사단을 시험

하는 사단이 되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양양의 미군
고문단 시설에 이한림 6군단
장, 송요찬 3군단장, 장도영 2
군단장 등을 불러 브리핑을 한
적이 있다. 영어하는 보병장교
가 드물 때라 필자가 차출되어
정보 판단을 통역 없이 브리핑
했다. 끝나고 강평을 할 때 이
한림 군단장이 특히 S - 2의 정
보판단 브리핑이 좋았다고 하
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도영
군단장은 유심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기동연습과 회의가 끝
난 후 이형석 사단장이 필자를
불렀다. ‘6군단장 이한림 장군
과 2군단장 장도영 장군이 전
속부관으로 달라고 해서 동의
했다. 6군단에 먼저 발령이 났
지만 2군단으로 부임하고 명령
은 거기서 정리하라’는 내용이
었다. 이에 필자는 지프차로

화천까지 갔다. 여기서 장도영
장군과의 본격적인 인연이 시
작된다. 
필자는 6개월 후에 6군단(군

단장 이한림)으로 나와 있는
명령이 취소가 되지 않아 6군
단으로 부임하고 장장군과는
떨어졌다. 그후 필자는 결혼을
하게 되어 육군참모차장이던
장도영 장군에게 축사를 부탁
하러 갔더니 쾌히 승낙하고 당
시 비오는 일요일인데도 주례
이응준 체신장관(초대 참모총
장)과 함께 나와서 축사를 해
주었다.

위 기록에서 필자가, 장도영
장군이 8사단장에서 2군단 부
군단장으로 전투를 지휘하다
군단장이 되었다고 한 것은,
당시에 군단에는 부군단장의
직제가 없었으므로 사실이 아
니라는 게 석장옹의 고증이었
다. 그리고 1 9 5 1년 용문산 전
투와 화천 파로호破虜湖 대첩
후 장장군이 제주도 훈련소장
으로 전보된 것은 좌천이 아니
라 일종의 휴가포상을 내렸던
것이며 미국에 유학시킨 것도
좀더 쉬라는 배려였고, 귀국해
5사단장을 맡은 것도 1 9 5 3년
초가 아니라 다소 그보다 앞이
라는 것이 권중은옹의 주장이
었다. 어쨌든 당시 화천 지역
에는 2군단과 8사단이 같이 소
재하고 비행장도 각기 따로 있
었다. 물론 군단 비행장이 규
모가 크고 사단 비행장이 작았
다. 8사단에서 7 , 8개월 근무하
는 동안 권중은 소위는 중위로
진급도 하고, 사단장에게 전속
부관이 따로 있었지만 그 전속
부관에 못지 않는 신임을 받았
다. 이는 사단장의 몸을 태우

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조종장
교의 존재가 무엇보다 긴요한
때문인 것 같았다. 권중은 소
위가 5인의 조종장교 중 사단
장 전속으로 선택된 것은 조종
술이 특별히 뛰어나거나 해서
라기보다는 인상에서 풍기는
성실성이 눈에 들었는지, 또는
영어를 조금 낫게 하는 것 때
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장
도영 장군은 당시 전한국군에
서 두번째로 영어를 잘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었다. 제일 잘
하는 것은 정일권丁一權 장군
이었다. 
앞서도 말했듯이 평북 용천

의 대지주가 출신인 장도영은
일제시 명문이던 신의주 동중
을 나와 일본에 유학했고 귀국
해 모교의 교사로 있다가 일본
군 학도병 장교생으로 강제 입
대되어 중국에서 해방을 맞았
다. 귀국해서는 그 조부 이하
가 모든 재산을 버리고 월남하
여 많은 식구에 생계조차 여의
치 못했는데 해방 시국의 혼란
통에서 투신한 것이 군사영어
학교였고 거기에서 특히나 유
창한 영어로 주목을 받으며 임
관되어 창군에 참여하였다. 그
아우도 뒤에 군에 들어가 육군
중령으로 전역하고 일찍 도미
한 집안이었다. 그리고 장도영
은 이후로 미 군사고문 장교와
의 일상에서 통역이 전혀 필요
치 않은 한국군 장교였다. 그
런데 이러한 한국군의 수뇌로
서 장장군이나 정일권 장군이
나가 다 이북 출신인데 이런
수뇌는 그저 두고 하급 항공장
교들은 이북 출신이라고 모두
내쫓은 것은 아무래도 아이러
니였다.      

<사진·글 權五焄>

안동권씨기로회장耆老會長
육군대령 권영길權寧吉 옹이
노환으로 2 0 1 1년 5월 1 2일 저
녁 서울 반포동의 강남성모
병원에서 별세하였다. 향년은
8 5세, 4일장으로 5월 1 6일 발
인하여 대전의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유족 아들은 오
상五常·오형五亨·오균五
均·오중五中 4남, 딸은 오경
五卿·오선五鮮·오연五姸·
오정五晶 4녀이다.
고인은 추밀공파 양촌계

습재공習齋公( 2 1世 예조참판
벽擘)의 1 2대손 주사主事 태
준泰俊공의 차남으로 1 9 2 7년
8월 2 8일 충남 부여에서 출
생하여 대전중학교를 졸업하
고 육사에 7기로 입교해 졸
업했으며 육군대학을 수료하
였다. 6·2 5전쟁에 영관 장교
로 참전하고, 중대장·대대장
등 초급 지휘관을 거쳐 육군
정보학교 정보훈련과장을 시
작으로 정보학교 교장, 방첩
학교 교장, 203첩보대장 등을
역임하고, 사단·군단·기지
사령부 등의 정보참모를 거
쳐 육본 전투정보과장, 합참
정보과장을 지내고 5·16 후
에는 창설 중앙정보부의 보
안실장을 맡다가 육군참모총
장 특별보좌관으로 옮겨

1 9 6 4년 육군대령으로 지원
예편하였다. 전역 후에는 국
군정보동우회 초대 회장, 6·
2 5참전회 초대 사무총장, 육
사7기동우회장 등을 지내며
신민당 충남 부여지구당위원
장으로서 8대 국회의원 총
선에 신민당 공천으로 출마
하기도 하고, 사단법인 아시
아친선협회장, 외교국방연구
소 부이사장, 자유수호국민운
동본부 부의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등을 지내고 화랑
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을 받
았다. 안동권씨 중앙종친회
부회장, 추밀공종회 부회장이
기도 한 고인은 지난 2 0 1 0년
4월 1 0일부터 기로회의 회장
으로 재임해왔다.

권태오權泰午
(육군 소장·
한미연합사 부
참모장·3사
1 3기)씨는 4월
2 0일 육군 중
장으로 진급하여 제8군단장에
임명되었다. 연합사 부참모장
으로서 권소장은 군사정전위원
회의 제1 3대 한국군 수석대표
를 겸하여 왔다.
권병조( 5 9세·삼성SDS 경영고
문·중앙공무원교육원 객원교
수)씨는 4월 2 4일 대한건축사
협회 상근부회장에 선임되었
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권부
회장은 미국 테네시주립대 경
영학 석사, 한양대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수료로 1 9 8 2년 교통
부 사무관이 되어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단장, 공공기
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등
을 지내고 최근에는 의왕시 명
품창조도시위원회 자문위원으
로도 활동해 왔다.
권성두權性斗(추밀공파 정헌

공·남포공계
3 8世·광주시
북구 중흥동)
씨는 5월 5일
제3 9회 어버이
날을 맞아 국
무총리 효행상을 받았다. 전남
대 경영대학원을 나와 특종식
물연합회 전남광주지부장도 지
낸 그는 7 0이 넘은 나이에도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으로 이번 상을 받았는데, 노
인교육지도사 자격증도 획득하
여 전남대 정보통신교육센터의
노인 조교로도 활동하고 있다.
생래의 효자인 그는 2 0여년 간
노환으로 기동을 못하는 모친
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병원을
업고 다녔고, 99세에 치매까지
앓는 숙모를 3년 전까지 모시
고 생활하였다.
권영건權寧建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전 안
동대 총장)씨
는 5월 11일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빌딩 1 2층 리더스클럽
에서 재외교포 초청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장학증서를 받은 교포초청학생
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석사
과정 이화니(아르헨티나) 학생
등 6 5명인데 이들은 2 0 1 0년 2
학기 및 2 0 1 1년 1학기 학사·
석사·박사 과정 입학자이다.
그 가운데 학사과정이 2 8개국
출신 4 0명, 석박사 과정이 8개
국 출신 2 5명이다.
권도엽權度燁
(전 국토해양
부 1차관·김
앤장법률사무
소 고문)씨는
6월 1일 국토
해양부장관에
취임했다. 1955년 경북 의성
출신인 그는 서울대 토목공학
과 졸 행정고시 2 1회 합격으로
1 9 9 2년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을 거쳐 1 9 9 6년부터 건설교통
부로 들어가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건축심의관, 국토정책국
장, 주택국장등을 두루 거쳤다.
2 0 0 5년부터 2 0 0 7년까지는 정책
홍보관리실장을 지내다가 잠시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나갔으
며 건교부와 해수부가 합쳐 국
토해양부로 새로이 출범하자
그 1차관으로 들어갔었다.

1 12 0 1 1년 7월 1일 금요일 제140호

▲ 전방 근무 조종장교 시절의 권중은 중위

기로회장 권영길權寧吉옹별세
5월 1 2일 향년 8 5세로


